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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isitors' sense of place on regeneration space using idle industrial

facilities on visitors’ satisfaction and length of sta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Mullae Art Village in Seoul as

a study site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focused on visitors. The results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among the sense of place factors of Mullae Art Village

‘Attractiveness’ and ‘Meaningfulnes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visitor satisfaction and length of stay. ‘Attractiveness’

was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Historicity’ was found to have no effects on visitor satisfaction and length

of stay. In addition, visitor satisf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duration of st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sense of place of idle industrial facilities. It will be a useful guide for urban space planners in revitalizing

and establishing a marketing strategy for these 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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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들의 장소성이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연구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래예술창작촌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결과, 문래예술창작촌의 장소성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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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성, 의미성은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사성은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만족도는 체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의 장소

성을 진단하고, 추후 도시공간 계획가 및 관리자가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시재생, 문화공간, 예술공간, 문화관광, 장소마케팅

Ⅰ. 서론

과거 탈산업화로 생산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되었던 유휴산

업시설(idle industrial facilities)은 도시경관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어 대부분 철거 혹은 재개발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컬쳐노믹스’를 강조하는 지역재생 정책이 추진됨에 따

라 유휴산업시설을 재생하여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시도

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Jeong and Yoon, 2014). 유휴산업시

설 재생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적 매개체로서 지

역정체성이 보존되어 있고, 공간의 극적인 변화에 기반한 색다

른 가치창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신(新)지역자원으로

평가를 받는다(Kang, 2010). 도시재생 정책은 유휴산업시설

의 형태적, 역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장소성(sense of place)을

회복하면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양면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Im et al., 2011). 대표적으로 테이트

모던 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베이징 798 예술특구, 가

나자와 시민 예술촌 등은 기존의 장소성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장소성을 형성하면서 쇠퇴지역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다(An, 2010; Cho and Shin, 2011; Wu and Hong, 2017).

장소성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으로서 방문자를

유입시키고, 장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특히 현존하는 장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장소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him and Lee, 2009).

이에 지리학, 건축학, 도시계획학, 관광학과 같이 공간을 다루

는 분야에서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을 대상으로 한 장소성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그동안 진행된 연구는 유휴산업시설의

장소성 의미 및 구현방식, 공간재생 계획 특성, 국내․외 사

례분석 등의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존의 장

소성 관련 연구들이 실존주의 철학에 기초한 현상학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되어 장소성에 대한 개념 이해에 집중되었고,

대다수는 연구자의직관적인판단에 의존한 정성적 연구로 진

행되어 왔기 때문이다(Kwon et al., 2011). 그러나 유휴산업시

설 재생공간은 쇠퇴시설을 단순히 보존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차별화된 장

소성을 형성시켜 공간의 신(新)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에 목적

이 있다(Jeong and Yoon, 2014). 따라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

간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주체이자 이해당사자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장소성 연구가필요하고, 이들의 방문수

요를 결정하는 만족도와 체류시간과 장소성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요

인을 분석하고, 장소성이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유휴산업시

설의 주요 이용계층인 방문자들의 장소성 인지요인을 밝혀내

어 공간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요소 발굴 및 관련정

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유휴산업

시설 재생공간의 장소마케팅 전략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으

며, 신(新)지역자원의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정

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관련연구동향

1. 유휴산업시설의 재생

유휴산업시설은 생산기능을 상실한 폐(廢)산업시설을 일컫

는 말로(Kang et al., 2003), 쓰지 않고 놀린다는 의미의 ‘유

휴(遊休)’를붙여 ‘유휴산업시설’로명명되었다(Kim, 2009). 적

절한 쓰임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유휴산업시설은 주변지

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도시경관을 손상시키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재생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Kang et al., 2003; Park and Kim,

2014).

유휴산업시설의 재생가치는 크게 역사적 보존가치와 공간

적 활용가치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역사적 보존가치

차원에서의 유휴산업시설은 근대화의 역사적 산물로서 신구

(新舊)가 공존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자, 인간과 산업시설이

상호작용하면서 축적된 지역정체성이 뚜렷한 공간이다(Cho

and Shin, 2011). 활용가치 차원에서의 유휴산업시설은 넓은

건물부지, 양호한 입지성과접근성 등의 매력요인을 가지고 있

어 대규모의 문화공간, 전시․공연장 등으로 재생시켜 지역경

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자산으로 평가받는다(Jeo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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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2014; Kang and Oh, 2003).

지금까지 유휴산업시설 재생관련 연구는 유휴산업시설의

재생의의와 효과, 재생사례 분석, 정책적 재생 방안에 관한 연

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건축학, 조경학, 지리학, 관광학

등 공간을 다루는 학문에서폭넓게다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Edwards and i Coit(1996)은 산업관광의 관점에서 폐광산 재

생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은 미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따

라 역사적 가치가높아진 문화재이기때문에 보다 신중하게접

근할 필요가 있으며,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시관 조성에 중점

을 두기 보다는 방문자가 역사적 가치와 장소의 진정성을 느

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하였다. 2000

년대 이후부터는 도시재생 패러다임과 맞물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Landry(2000)는 유휴산업시설의 재

생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역을 예술로 활성화시켜 방문자를 증가시키

고, 지역주민에게는 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으로 등록된

유휴산업시설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연구(Kang et al., 2003)

를 시초로 유휴산업시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국내 산업유산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하였는데, 기능을 상실

한 산업유산을 현대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장소성의 회복

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지역

재생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산업유산의 범위에서 벗어날지라도 역사성과

장소성이 강력하다면 산업유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Kim, 2013), 산업유산에 국한되기 보다는 재

생 가치가 있는 유휴산업시설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추세

이다.

Jeon and Shin(2010)은 해외유휴산업시설 재생사례를 바탕

으로 핵심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사회적 공간형성’, ‘역사적

흔적과 일상의 만남’, ‘과거와 현재의 경계공간’으로 대별되었

으며, 이는 지역의 장소성을드러내는 상징이자 공공성을 보여

주는 특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문화공간으로 재생된 유

휴산업시설은 지역 소통의 장(場)의 역할을 하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Oh and Jeon(2010)에 의하면 유휴산업시설을 재생한

문화공간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과 시민간의 소통공

간으로 활용되어 공공성의 특성을갖게된다. 따라서 방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장으

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2010)은

베이징 798 예술특구가 성공적으로 재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부 공간을 방문자들에게 개방하면서 방문자들이 유휴산업시

설의 보존가치를 인정하고, 장소의 진정성과 어우러진 현대적

장소성을 형성해 나아가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유휴산업시설 재생사업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효과를 분

석한 연구(Choi and Lee, 2009; Kim and Lee, 2011; Kim and

Lee, 2014), 유휴산업시설의 다층성․활용성․재생성을 분석한

연구(Kang, 2010; Kang and Jang, 2011; Kim, 2010; Wu and

Hong, 2017)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휴산업시

설의 하향식 재생정책와 장소성 상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기도 하였다(Kang, 2010; Sung, 2005).

이상의 유휴산업시설의 재생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대

부분의 연구가 재생사례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계획요

소 도출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유휴산업시설

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는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가 유휴산업시

설의 장소성을 중시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이를 연계시킨연

구 역시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의 장소성에 대하여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진

행하였다.

2. 장소성

장소(place)와 장소성(sense of place)은 학자마다 조금씩다

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소(place)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실체의 공간(space)보다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의 감정, 사고,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가 포함된 공간

적환경을일컫는다(Relph, 1976; Tuan, 1977; Stedman et al.,

2004). 장소성(sense of place)은 장소와 인간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 집단적인 인식과 공유된 특수성․공통

성․중요성과 같은 의미를 말하며(Johnston, 1986), 어떠한 장

소를 다른 장소와 구별하게만드는 정체성(identity)으로볼수

있다(Choi and Kim, 2001; Im et al., 2011; Park et al., 2013;

Relph, 1976; Wickam and Kerstter, 2000).

장소와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인본주의적 지

리학과 현상학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축학․도시계획

학․조경학․관광학․환경심리학 등 장소를 다루는 다양한 분

야로 확대되어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초기 장소성 관련

연구는 장소와 장소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장소성 형성구조와 형성요인 분석에 대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Baik, 2004; Im et al., 2011; Park

et al., 2013). 특히 최근에는 장소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장소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Kwon, 2010) 장소성과

방문자의 체류시간, 방문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

증하고자 하는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Han(2004)은 땅끝마을과 해금강의 장소성 형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장소성은 문화경관요인, 자연경관요인, 관

광시설요인, 관광활동요인으로 형성되었으며, 땅끝마을은 문화

경관 요인과 자연경관 요인이, 해금강은 관광시설요인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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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model

경관요인이 방문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연구당시 관광지 장소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

기때문에, 장소성의 유사개념으로 관광지 매력성 연구에서 도

출된 요인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

다. Shim and Lee(2009)는 동해안 일대 도시들의 방문횟수와

체류시간이 장소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체험

동기가 높은 고체험집단은 방문횟수와 체류시간 모두 장소성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대

상자 선정과정에서 방문 전/후가 명확하지 않고, 장소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Kim and

Kim(2014)은 정동지역의 5개 박물관을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

요인, 장소애착, 지각된 가치, 행위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

과, 장소성 형성에는 ‘문화재에준하는 근대건축물의 시각적 매

력성(물리적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확인되었

으며, 장소성은 장소애착에, 장소애착은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

인 영향을, 지각된 가치가높을수록행동의도가높게나타나는

것으로확인되었다. Jeong and Yoon(2014)은 산업유산인 국립

현대미술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소성 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사성’, ‘의미성’, ‘현대성’, ‘창의성’, ‘고유성’ 요인이

장소성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확인되었으며, 장소

성이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ee and Oh(2016)는 산업유산인 영도다리의 방문자를 대상

으로 장소성 형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도다리의 장소성은 ‘역

사성’이 가장 높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의 ‘의미

성’과 ‘물리성’이 장소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도다리의 장소성을 높이 인지하는 방

문자일수록장소가치를더높게평가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유

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개념중심의 장소

성 연구동향에서 벗어나 장소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방문

자가 장소에 대해 어떤 가치를 느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장소성을직접적으로측정하

지않고 장소애착(attachment), 장소정체성(identity), 장소의

존성(dependence)과 같은 매개개념을 사용하였다는점에서 한

계를 가진다.

이에 최근에는 장소성 형용사를 사용하여 장소성을 직접적

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형용사를 사용

한 평가방법은 대상의 우열을 평가하기 보다는 특성을 이해하

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Zube et al, 1975), 응답자가 인지하

고 있는 장소성을 쉽고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Im et al., 2011). 대표적으로 Kim and Choi(2013)는삼청동

디자인거리 방문자를 대상으로 장소성 형용사를 사용하여 장

소성 요인이 방문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장소성

요인은 ‘쾌적성’, ‘친근성’, ‘예술성’. ‘활기성’, ‘매력성’으로 도출

되었으며, ‘쾌적성’, ‘예술성’, ‘친근성’은 방문만족도에 유의한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장소성과 방문만

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장소마케팅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장소

성 형용사 추출 시 경관형용사를 혼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가진다. 그외인사동 가로의 장소성 구조모형(Kwon et al.,

2011), 도시여가공간의 장소성(Park et al., 2011), 서울시 대표

장소의 장소성 유형분류(Kwon and Im, 2014), 방문행태별 장

소성 인식과 행동의도의 인과관계(Kang and Choi, 2012) 등을

통해서 장소성 형용사활용 연구가 다양하게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개념 중심의 장소성 연구동 향에서 벗어나

장소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장소성

이 방문자의 체류시간, 방문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장소성을 직접적으

로 측정하기보다는 매개개념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방문자가

아닌 전문가적 관점에서 장소성이 측정되었다는 점 등의 한계

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을 이용

하는 방문자들의 장소성을 파악하고, 장소성과 체류시간, 방문

만족도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휴산업시설 재생

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방문만족도, 체류시간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장소

성과 방문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는 Han(2003), Jeong and Yoon

(2014), Kim and Choi(2013), Kim and Kim(2014), Lee and

Oh(2016), Shim and Lee(2008), 장소성과 체류시간의 영향관

계는 Shim and Lee(2008)의 연구에 기초하여 가설 1과 가설 2

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와 체류시간의 관계는 방문

만족도와 체재욕구, 체류시간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선행연

구(Lam et al., 2011; Lee and Kim, 2014; Siu et al., 2012)에

기초하여 가설 3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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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Individualistic ○ ○ ○ ○ ○ ○ ○

Meaningful ○ ○ ○ ○ ○ ○ ○ ○ ○

Sincere ○

Symbolical ○

Important ○ ○ ○ ○ ○

Familiar ○ ○ ○ ○

Traditional ○ ○ ○ ○ ○ ○

Attractive ○ ○ ○ ○ ○ ○

Friendly ○ ○ ○ ○ ○

The only ○ ○ ○ ○ ○ ○ ○

Favorable ○ ○ ○

Memorable ○ ○ ○ ○

Unique ○ ○ ○

Special ○ ○ ○

Historical ○ ○ ○ ○ ○

Safe ○ ○

Pleasant ○ ○ ○

Impressive ○ ○ ○ ○

Artistic ○ ○ ○

Interesting ○ ○ ○

Exciting ○ ○

Dynamic ○ ○ ○ ○

Monotonous ○ ○ ○ ○

Quiet ○ ○ ○ ○

Diverse ○ ○ ○ ○

New ○ ○

Creative ○ ○ ○

Polished ○ ○ ○

Pretty ○ ○ ○

Clean ○ ○ ○ ○ ○

Legend: 1. Relph(1978), 2. Steele(1981), 3. Lee and Kim(2005),

4. Choi and Park(2005), 5. Kwoan and Im(2009),

6. Kwon(2010), 7. Kwon at el.(2011), 8. Im et al.(2011),
9. Kang and Choi(2012), 10. Im et al.(2013),
11. Kwon and Im(2014), 12. This study

Table 1. The adjectives of the sense of placeH1: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요인은 만족도

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요인은 체류시

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방문만족도는 체류시

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문래예술창작촌을 연

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문래예술창작촌은 1970년대 철재상가

밀집지역으로 발전하였으나, 탈산업화에 따라 대규모의 공장

부지가 정리되면서 유휴공간으로 방치되었고, 2000년대 이후

부터는 자생예술촌으로 재생된 문화공간이다(Kim, 2009; Lee,

1996). 현재 문래예술창작촌은 정확하게 명시된 경계는 존재

하지 않으나, 문래동 2가와 3가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공간을

일컫고 있다. 문래예술창작촌내의 철재상가는약 175개소, 식

당․카페․상점과 같은 상업공간은약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

며, 일부는예술작업및전시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Kim, 2009;

Lee and Choi, 2012).

3. 조사방법 및 측정항목

본 연구는 측정항목은 장소성 측정문항, 체류시간, 방문만

족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장소성 형용사는

모든 대상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지

에 적합한형용사를 추출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Kwon and Im,

2014). 그러나 현재까지 장소성 형용사를 사용하여 유휴산업

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을측정한 연구는 진행되지않

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장소성 측정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빈

도가 높은 형용사들과 연구대상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형

용사들을 종합하여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활용 빈도가 높거나(Choi and Park, 2005; Im et

al., 2011; Im et al., 2013; Kwon and Im, 2009; Kwon, 2010;

Kwon et al., 2011; Kang and Choi, 2012; Kwon and Im,

2014; Lee and Kim, 2005; Relph, 1976; Steele, 1981), 문화․

예술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형용사들

을 선별한 결과, ‘개성적인’, ‘의미 있는’, ‘중요한’, ‘익숙한’, ‘전

통적인’, ‘매력적인’, ‘정겨운’, ‘유일한’, ‘좋은 느낌을 주는’, ‘기

억에 남는’, ‘독특한’, ‘역사적인’, ‘예술적인’, ‘재미있는’, ‘단조로

운’, ‘조용한’, ‘다양한’, ‘안전한’, ‘창조적인’, ‘깨끗한’의 총 20개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측정방법은 모두 5점리커트척도(1: 전

혀그렇지않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Table 1 참조).

체류시간은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되었으며, 30분 단위로 기입

하도록하였다. 방문만족도는 5점리커트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뉘어 진행되

었다. 사전조사는 2017년 3월 12일잠재응답자들이 설문지 측

정항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항목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래예술창작촌 내에서 실시되었다. 전체 50

명이 사전조사에참여하였으며, 사전조사 결과 50부 모두특별

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그대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

사는 2017년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장소는 문래예술창작촌내교차로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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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s Factor loading Eigen-value Accumulated variance Cronbach’s ɑ

1 Attractiveness

Unique .750

4.254 32.884 .875

Memorable .741

Creative .697

Artistic .687

Attractive .679

Favorable .677

Interesting .657

Individualistic .599

Diverse .579

2 Meaningfulness
Meaningful .853

1.884 42.380 .750
Significant .821

3 Historicity
Historical .854

1.610 52.762 .704
Traditional .851

KMO=.871, Bartlett’s test=1,902.970, p<.001.

Table 4.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Items N(%)

Gender
Female 214(56.02)

Male 168(43.98)

Age

20's 183(47.91)

30's 135(35.34)

40’s 35( 9.16)

+50’s 29( 7.59)

Occupation

Business man 116(30.37)

Professional 73(19.11)

Self-employed 17( 4.45)

Student 70(18.32)

Others* 106(27.75)

The number of

companion

1 29( 7.59)

2 268(70.16)

3 47(12.30)

Over 4 38( 9.95)

The number of

visitation**

1 103(26.96)

2 121(31.68)

3~4 79(20.68)

Over 5 79(20.68)
* Including artist, housewife, and unemployment
** During last a year including the visitation of this study

Table 2. The characteristic of respondents (N=382)

Items Mean(S.D.)

Staying time(min.) 113.35(71.96)

Satisfaction 3.72( 0.73)

Table 3. Staying time and satisfaction of respondents

에서 진행되었으며, 표본추출은 편의추출방식으로 지역주민을

제외한내국인 성인남녀방문자로 한정하였다.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통틀어총 400명이 설문에참여하였으며, 이 중불성실

한응답과 지역주민으로 추정되는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382

부(95.5%)를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응답자의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 특성

응답자의일반 특성 분석결과는 Table 2, 3과 같다. 먼저, 성

별은 여성 56.02%, 남성 43.98%로 여성의비율이 다소높게나

타났다. 연령은 20대가 47.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서 30대 35.34%, 40대 9.16%, 50대 이상 7.59%로 분석되었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30.37%, 전문직 19.11%, 자영업 4.45%,

학생 18.32% 순으로 나타났다. 동행자수는 본인 포함 2명이

70.16%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3명 12.30%, 4명이상 9.95%,

1명 7.59%순으로 분석되었다. 조사시점방문을 포함한 지난 1

년간 방문횟수는 2회가 3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

26.96%, 3~4회 20.68%, 5회 이상 20.6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체류시간 및 방문만족도 분석결과, 체류시간은 평

균 113.35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방문만족도는 평균 3.72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장소성 형용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측

정항목의 타당성을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조). 요인추출 기준은 고

유값(eigen-value) 1 이상이고, 요인 적재값이 0.6 이상인 변수

를 추출하였다. 각 항목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Cro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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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coefficients(β) t-value p-value Result

H1 Satisfaction

(Constant) 120.211 .000**

Attractiveness .517 12.091 .000** Support

Meaningfulness .192 4.490 .000** Support

Historicity .077 1.798 .073 Reject

R=.310, adj R2=.304, F=56.531, p=0.000, Durbin-Watson=1.978

H2 Staying time

(Constant) 30.552 .000**

Attractiveness .105 2.057 .040* Support

Meaningfulness .101 1.984 .048* Support

Historicity —.170 —.340 .734 Reject

R=.021, adj R2=.014, F=2.761, p=0.042, Durbin-Watson=1.528

H3 Staying time
(Constant) 2.223 .027*

Satisfaction .193 3.835 .000** Support

R=.037, adj R2=.035, F=14.709, p=0.000, Durbin-Watson=1.490

* p<0.05. ** p<0.01

Table 5.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ɑ값은 0.6 이상이면 측정항목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Van De Ven and Ferry, 1980),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0.7 이상이내적일관성이높다고판단하기때문에(Bagozzi and

Yi, 1988; Knapp, 1991) 본 연구에서는 보다 높은 내적일관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0.7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요인

적재값이 0.6 이하로나타난 ‘유일한(0.462)’, ‘정겨운(0.487)’, ‘단

조로운(0.556)’, ‘조용한(0.577)’, ‘익숙한(0.582)’은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또한, ‘안전한(0.701)’, ‘깨끗한(0.770)’은측정항목의타

당성을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ɑ 값이 0.7 미만(0.616)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

편, ‘개성적인(0.599)’, ‘다양한(0.579)’이 요인 적재 값 허용기

준에 미치지 못함에도불구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지않은 이유

는 같은 요인 내에 속한 구성항목들과 특성이 유사하여 구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적으로 13개의 형용사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적합도를판단하는 KMO 값은

0.871, Bartlett’s test 값은 1,902.970(p<0.001)으로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요인별 Cronbach’s

ɑ은각각 0.875, 0.750, 0.704로 나타나 유의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확인되었다. 요인별명칭은각요인의 구성항목들의 공

통성을 바탕으로 ‘매력성’, ‘의미성’, ‘역사성’으로 명명하였다.

3. 가설 검증 및 고찰

먼저,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요인이 방문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

한 검증결과, 설명력(R²) 30.4%, F값 56.531(p=0.000)로 유의

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인

별로살펴보면 전체 장소성 요인 중 ‘매력성’과 ‘의미성’은 유의

수준 1% 내에서 방문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역사성’은 방문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또한, 요인

별방문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크기를 분석한 결과, ‘매력성

(β=.517)’, ‘의미성(β=.192)’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확

인되었다(Table 5 참조).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소성 요인이 방

문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Kim and Choi(2013),

Kim and Kim (2014), Lee and Oh(2016)의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따라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방문만족

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력성’, ‘의미성’을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계획 및 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효과적

이라 판단된다.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요인이 체류시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검증결

과, 유의수준 5%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장소성 요인 중 ‘매력성’과 ‘의미

성’은 유의수준 5%내에서 방문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역사성’은 방문만족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않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2 역시 부분

채택되었다. 요인별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분

석한 결과, ‘매력성(β=.105)’, ‘의미성(β=.10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확인되었다(Table 5 참조). 이는 체류시간이 장

소성 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Shim and Lee(2008)의

연구결과와맥을 같이 하며, 장소성이 강하게형성되어 있을수

록 체류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검증한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의 장소성 요

인 중 ‘매력성’, 즉 재생이후에 새롭게덧대어지는 현대적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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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인이 체류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방문만족도가

체류시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한 검증결과, 역시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3은채택되었다(Table 5 참조).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

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방문만족도가높을수록체류시

간이 증대되어 장소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Lam et

al.(2011), Lee and Kim(2014), Siu et al.(2012)의 연구결과

를 일부 지지한다. 따라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방문만족도를높여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 요인 중 ‘매력성’과

‘의미성’ 요인은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매력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강조하

였던 ‘역사성’ 요인은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대인이 장소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을 구분하는 것은 장소의 역사성이나 진

정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소를 ‘어떻게 받

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Nasar, 1998)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적이

고, 진정성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자가 만족하는 것이 아

니라, 재생이후 변화된 공간의 장소성을 더 긍정적으로 인지

하고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는점을 시사한다(Jeong and Yoon,

2014). 특히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장소만들기 사업의

관점에서는 장소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접촉시간

을늘려장소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기때문에(Kwon, 2010;

Shim and Lee, 2008), ‘매력성’과 ‘의미성’ 요인을 강하게 인지

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방문만족

도는 체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방문자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장소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서는 방문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을 분석

하고, 장소성이 체류시간과 방문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

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래예술창작촌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장소성은 ‘매

력성’, ‘의미성’, ‘역사성’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이는 방치

되었던 유휴산업시설이 문화공간으로 재생될 경우, 기존 공간

과 달리 차별화된 장소성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

다. 또한, 3개의 요인 중 ‘매력성’과 ‘의미성’은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력

성’의 영향력이 가장크게나타났다. 그러나 장소성 요인 중 ‘역

사성’은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방문자의 방문

만족도는 체류시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Relph(1976)는 인간에 의해 타자지향적으로 조성된 공

간은 장소의 진정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상의 연구

결과는 인간에 의해 새롭게 계획된 장소성 또한 간과할 수 없

다는 주장(Jeong and Yoon, 2014; Park et al., 2013; Shim

and Santos, 2014)을 일부 뒷받침한다. 따라서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은 복원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가치에도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에 기반하여 새롭게덧대어진 장소성을 이

해하고 창의적인 재생을 통해 신기성(novelty)과 향수(nos-

talgia)를 동시에 구현할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휴산업시설 방문자의 장소성을 파악하고, 장소

성이 방문만족도와 체류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는점에 있어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유휴산업시설

방문자가 재생공간에 오래 체류하고 만족할수 있는 요인을 도

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추후 유휴산업시설 재생공간 계획가 및 관리자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한 계획요소 도출 및 장소마케팅 방안을

모색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재생된 지 오래 되지

않은 유휴산업시설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는 점, 유휴산업시

설 재생공간을 대상으로 한 장소성 연구가 진행되지않아 기존

연구의 장소성 형용사를 활용하였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유휴산

업시설 장소성 분석과 공간의 활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매

력성 및 의미성 형성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진행되기

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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